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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담장 안으로 들어오다’

법무부‧식약처, 청소년의 미래를 지키는 무대에 맞손

전국 유일의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마약류 예방교육극 최초 상연, 

‘마약은 시작이 끝’... 교도소에 전한 희망의 메시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손잡고 교정기관 

최초로 6월 29일(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소년수형자 등 17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뮤지컬 ‘N번의 고백’을 상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최근 SNS와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보편화

되고 청소년과 청년층(20ž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율이 전체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정시설 내 소년수형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학교 내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험·참여형 교육 

기회가 적은 소년수형자들에게 마약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극이 교도소 담장을 넘어 확산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N번의 고백’은 인기 유튜버와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소재로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과 건강한 또래 관계의 소중함을 쉽고 자연스럽게 전달했으며,

관객 참여형 형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마약류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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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 교정기관 내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마약류 재활프로

그램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해 체험ž참여형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용자의 올바른 마약류 인식을 제고할 예정

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다. 마약은 한 사람의 

건강뿐 아니라 꿈과 희망까지 빼앗을 수 있다”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건강한 삶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덧붙여 “법

무부는 수용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예방 중심의 교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예방은 단속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올바른 

교육과 인식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연은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마약류의 위험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의미있는 사례다”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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